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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 관련 이미지

2026. 02. 12. – 첫 공개부터 글로벌 스케일로 재미와 볼거리를 동시에 잡으며 시청자들의 픽을 얻은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
전드>가 이영표 감독, 가레스 베일 멘토, 조원희·김영광 코치 등 일명 ‘감코진’이 꼽은 관전 포인트를 공개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
을 끌어올렸다.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
게 되는 리얼 서바이벌. 유럽 리그 진출을 꿈꾸는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들이 국내에서 실력을 겨룬 뒤, 영국으로 무대를 옮겨 글로
벌 축구선수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시험한다.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혹독한 서바이벌을 이겨내며 성장해
가는 청춘들의 뜨거운 도전으로 매화 화제가 되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 주역이자 유럽 무대를 경험한 레전드 이영표와 유럽 축구의 명문 토트넘 홋스퍼,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월
드클래스 가레스 베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조원희와 골키퍼 김영광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축구 실력과 감각을
겸비한 일명 ‘감코진’이 <넥스트 레전드> 참가자들과 밀착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영표,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 “대한민국 축구 미래는 밝다”
지난 1월 30일(금) 공개된 <넥스트 레전드> 1, 2화에서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축구 유망주 44인이 제한 시간 1분 동안 1대 1로 공
격과 수비를 하며 실력을 탐색하는 ‘페이스오프’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등번호, 포지션, 포메이션을 우선 선택할 베네핏이 걸린 대
결에서 참가자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며 승리로 연결하는 과정은 승패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축구 마니아들을 충분히 흥분케
했다.

이에 이영표 감독은 “44인 축구 꿈나무들의 실력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금 바로 유럽에서 통



할 선수를 찾는 게 <넥스트 레전드>가 지향하는 목표인 만큼, 단기간 안에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현시키는 데 주력
하고 있다. 존재감을 빛내는 친구들이 많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도자로서 시선을 드러냈다. 이어 “시청자분들도 대한민
국 축구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레스 베일의 시선으로 유럽 축구 시뮬레이션해 보는 재미
‘영재발굴단’ 출신으로 축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인인 원태훈·원태진 형제부터 등장할 때부터 남다른 아우라를 뿜어내며
‘코리아 라민 야말’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이은호까지 <넥스트 레전드>에 참가한 축구 유망주들의 스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도드
라지는 실력은 시청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세계 최고 레벨의 축구를 경험한 월드클래스 가레스 베일의 멘토 합류는 참가자들에게 유럽 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눈 앞에
서 보여주고 있다. 가레스 베일 멘토는 “세계 각지의 여러 리그에서 뛰면서 다양한 축구를 경험한 만큼, 저의 경험을 참가자들에게
나누며 그들의 도전을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시청자들은 감코진 중 누구보다 유럽 축구를 잘 아는 가레스
베일의 시선을 통해 참가자들이 미래에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재미를 득템할 전망이다.

#조원희 김영광이 보장하는 드라마틱한 감동 성장세!
<넥스트 레전드>는 1대 1 실력 탐색전 ‘페이스오프’를 시작으로, 브라질 리그 최다 우승팀인 파우메이라스 유소년 팀과 펼친 첫 번
째 평가전 ‘25분 쿼터제’, 44인 중 첫 탈락자를 결정짓는 두 번째 테스트 ‘DISTRICT 3’까지 3화에 걸쳐 세 번의 미션을 치르며 참
가자들의 축구 실력과 잠재력을 확인 했다. 짧은 시간 안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극한의 서바이벌 속에서도 감코진의 시선을 머
물게 하는 참가자는 수두룩했다. 동시에 초반엔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존재감을 빛내는 참가
자들도 있어 이들의 성장이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참가자들의 성장을 지켜본 조원희 코치는 “<넥스트 레전드>의 가장 큰 재미는 결과보다 선수들이 변해가
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단 0.001%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무대는 참가자들이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버텨내며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영광 코치도 “<넥스트 레전드>를 통해 좋은 선수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쏟아내며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짧은 순간에도 준비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확실히 보이게 마련”이라며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감코진이 밝힌 관전 포인트와 함께 공개된 <넥스트 레전드> 4화 예고편에는 ‘팀 영표’와 ‘팀 베일’로 나뉘어 대결에 나선 참가자들
의 모습이 담겨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영표 감독과 가레스 베일의 자존심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이기겠다는 각오
를 품으며 경기에 집중한다. 첫 탈락자 14인 발표 및 ‘팀 영표’와 ‘팀 베일’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예고된 초대형 축구 서바이벌 <넥스
트 레전드>의 4화는 오는 2월 13일(금)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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